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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규칙 한글] 장덕진에게 있음

  초등학교 취학률이 거의 100%에 

이른 오늘날 ‘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

다’는 옛 속담을 상기하게 하는 충격

적인 사실이 있었다.

  얼마 전, 어느 명문 여고 신입생 

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

한글 낱자 [자모]의 순서와 이름을 

제대로 쓰지 못한 학생이 87%나 된

다는 신문 보도는 충격적인 일이었으

며, 중학교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도 

1학년의 경우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

학생이 한 반에 2～3명이나 되어 수

업에 지장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

때,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

었다. 또,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

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학생이 

10%가 넘는다는 조사 보고서도 있었

다. 

  나는,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, 늘 

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왔다. 영어는 

‘에이 비 시 노래’가 있어서, 적어도 

알퍼베트 스물여섯 자 정도는 알고 

영어를 배우고 있는 데 비해, 한글은 

서양의 알퍼베트와 똑같이 음소문자

이지만, 운용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

점과, 한글은 수많은 음절자 (약 

1259자)를 갖고 있고, 그 음절․자형 

상호간에 체계성도 있다. 그런데 기

본 음절이 50개도 되지 못하며 체계

성도 없는 일본 글자와 다르다는 점

을 무시한 채 지도해 왔다. 지금까지 

한글은 기본 낱자도 모르고 문장을 

무조건 읽어서 익히는 서구식 방법인 

문장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글을 지

도하고 배워 왔으며, 또 낱말 딱지에 

의한 시각 어휘 계발의 방법으로 한

글을 지도해 왔다. 

  다만, 새 교과서에서는 부분적이나

마 기본 음절표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

지도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

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. 

 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

방법은 없을까?

  누구든지, 외국 사람들도 한글은 

배우기 쉽고 알기 쉽게 만들어졌음을 

인정하면서도, 사실은 어렵게 배우고 

어렵게 쓰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

다. 

  따라서, 적어도, 첫째 한글의 닿소

리 열 넉 자와 홀소리 열 자는 어떻

게 만들어졌으며, 그 조직의 특성이 

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

서, 둘째 한글의 기본 낱자 스물 넉 

자의 순서와 이름을 정확하게 익히는 

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, 셋째 한

글은 배우기 쉽고 알기 쉬운 글임을 

깨우쳐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

글임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

생각에서, 넷째 한글의 우수성에 긍

지를 갖고 즐겨 부르며 국어를 순화

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훈

민정음을 쉽게 풀이하여 ‘우리글 노

래’라는 노래를 만들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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